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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제 체 동산기 의 김진  

대표(확부)는 북택택북년 장 다. 월

컵으  청 앞 광장이 기  물들

었기 때문이다. 체 생산능 으론 감

당할   인근 봉제공장을 뛰 다

니며 탁  량을 겨우 췄다. 는 

북택택북년 기 물결은 동산기 이 

었기에 능 다. 인생에  장 감동

인 순간 이라고 상 다.

김 대표는 부98택년대 말 기 

을 다. 훈처에 다니던 인의 

말이 계기  됐다. 내에 기를 제

대  만 는 체   블 오션 이

란 말에 솔깃 다. 처 엔 성만 

고 만  애 과 

이 생겨났다. 초기엔 기만 만들다

 설비를 늘  깃대와 깃봉도  생

산 다. 최근엔 확 원을 투  동  

생산설비도 췄다. 김 대표는 세계의 

다양한 기 운데 기 문양이 

장 잡한 편 이라며 람 손으  재

단과 봉제를 면 실  종종 생겨 

동  설비를 도 다 고 설명 다.

동산기 이 정 는 내 기 

장 규모는 연 부택택 ~부북택 원 정도다. 

이 운데  7택형를 동산기 이 생산

한다. 군과 관공  등이 주요 고 이

다. 김 대표는 최근 기의 민간 

요  줄  정 이라고 다. 일 등

에 기를 게양 는 정이 줄 들

고 기 때문이다. 예컨대 광  7택주년

이었던 북택부확년엔 8월 부확일 광 절 전까

 북택택만 장 이상의 기를 팔 다. 

광 절을 앞두고 정안전  관계  

 찾아와 이 도  생산에 

최선을 다  달라 고 당 기도 다. 

는 3·부운동 부택택주년이다. 만 

난달 말까  누  판매량이 북택만 장에 

쳤다. 김 대표는 과  판매 도의 

절반 준 이라고 다.

는 최근 몇 년간 기를 게양

는 정 의 홍 물이나 캠페인을 본 

이 는 것 같다 며 정  기 게양 

홍 에  으  나  한다 고 

다.  이우상  기자  ido나@hankyung.co낙 

‘3·1운동 100주년’인데 태극기는 안팔리고 …
경산·오송에 새로운 산업단지 들어선다

선거 후유증·힘빠진 중앙회·52시간제 … 

김기문 중앙회장 앞에 놓인 난제들

라면은 치킨과 께 름철 한  공원에

 장 많이 팔리는 메뉴다. 편의 에 

는 기계  라면을 끓이는 장면이 예능 프

램에 러 례 등장 면  람들 

관 도 아졌다. 컵라면에 물을 붓는 것

이 아니라 봉 라면을 전용 용기에 끓  

먹는 방 을 두고 라면 판기  라면 

리기  등으  른다.

한  공원과 편의  등에  볼  는 

라면 리기(라면 판기)를 만 는 내 

체는 확  이상 된다. 이상철 다윈 대표

 한 라면 리기인 라 (LAZO)

도 중 나다. 이 대표는 북택부택년께 일

본에  본 라면 판기에  아이디 를 

얻  제품을 다 며 위생 문제를 

염 는 비  성향을 고  끓  

나오는 판기 이 아니라 리를 

 할  는 라면 리기를 다

고 말 다.

○누  쉽게 끓여 먹도  설계
라 는 봉 라면  리기다. 종이와 

알 미늄 등을 활용  만든  용기에 

라면과 스프를 고 기계 위에  두면 

라면을 끓일  다. 버튼을 눌러 간

과 물의 양만 절 면 된다. 평균 리 

간은 3분3택초 내외  스 인 를 이

용 는 것과 비슷 나  짧다. 이 대

표는 8택도 정도를 는 따듯한 물

이 리기에  나와 리를 한다 며 

종이 내 에 코팅된 알 미늄이 인 션

에 반응  물을 빠르게 끓일  다 고 

설명 다. 정 기와 인 션이 나  결

한 다.

쟁  제품 다 은 게 다윈 제품의 

이다. 공간이 좁은 편의  등에  선

호도  다. 언뜻 면 일반 정 기  

할 만큼 디 인에도 신  썼다. 세븐일

븐을 비롯  전  편의 , PC방 등에 

북택택택대 이상의 라  설치돼 다. 이 

대표는 스 인 를 설치 기 힘든 고

원이나 상  설에 도 라 를 활용

 끓  먹는 리  능 다 며  상

반기 설치 대  3택택택대를 넘길 전 이라

고 말 다.

이 대표는 제품  초기 터 안전성

과 후 관리 등에 공을 들 다. 북화 간 

는 편의  주들을 위  애프터

비스(AS) 간을 최대한 단 다. 고

장 터 리까  걸리는 간이 

를 넘  않도  다.  초기 터 

콜센터를 운 고, 비스 센터를 전  

북7 까  늘렸다.

○통신 가능한 똑똑한 조리기  진화
라 는 라면 비  많은 외 장에도 

진출 다. 대만과 인도 아, 말 이

아 등에 부택택택대 이상씩 출 다. 일본

과 미  장에도 진출할 계 이다. 이 대

표는 동아 아는 끓  먹 나 면을 

재  한 요리  달 다는 공통 이 

다 며 편의 이 달한 터 요

 늘고 다 고 전 다. 세계 인스턴  

라면협 (WINA)에 따르면 한 인 부인

당 연간 비량은 76.부 (북택부6년 기준)  

세계 부위다. 북위는 베 남(확북.6 ), 3위는 

인도 아(확택.확 ) 다.

라면을 비롯한 정간편 (HMR) 

장이 커 고 다는 도 기 다. 다윈은 

러 품 체들과 협  쉽게 리할 

 는 제품군을 늘  나갈 예정이다. 

 상반기에는 전용 라 이 제품도 출

한다. 이 대표는 터치 스크린과 통신칩

을 장 한 신제품도 연내 출 할 계 이

라며 전 인 처  간편 게 이용할 

 는 리 플랫폼을 만들겠다 고 말

다. 김기만  기자  낙gk@hankyung.co낙 

가스 인지보다 조리시간 짧아

크기 작아 편의점 등에 적합

빠른 AS … 27개 서비스센터

대만 및 동남아시아 수출

IoT 제품 연내 출시

라면조리기‘라조’ 다윈

3분이면 끝 … 한강 편의   수한 ‘라면 자판기’ 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
(sj나ee@hankyung.co낙)  신청받습
니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낙)를 참조하세요.

다윈
설립 2010년 10월

위치 전북 군산  오 도동

주요제품 즉석조리기

특징
라면과 같은 즉석 품을 간편하게 
끓여 먹을 수 있음 

 산과 충  오송에 운 산 단

 들 선다.

한 산 단 공단은 33택만㎡ 규모 오

송 이오폴리스와 북화택만㎡ 규모  

산화일반산 단 를 성 중이라고 3일 

다. 오송은 북택부9년, 산은 북택북부년 준

공 예정이다.

산단공이 충 공 와 공동으  

청주  오송  일원에 성 중인 오송

이오폴리스(오송제북생명과 단 )는 제

 및 장품·전 제품·기계장비와 연

설을 주  치할 계 이다. 이곳은 

제과 비 니스벨  및 충 이오 산

워크의 중  이라는 징을 

고 다.

산  진량 에 성 중인 산화일

반산 단 는 인근의 산부·북·3산 단

(33택   주)와의 연계성을 고  

동 ·정밀기기·신 재 및 탄 융

산 을 주요 치 종으  삼고 다. 

산 는 탄 융 클러스터 성을 위

 이 에 탄 설계 기술

원센터를 치한  다. 산단공 관계

는 산화산단은 고 도 , 동대

, 대 제공항과 깝고 대 · 산 

인근에 부택  대 의 우 한 인  원이 

 인  에 리 다 고 말 다.

산단공은 이와 께 원 원주  문

 반계리와 취병리 일원에 성한 원주

문 반계일반산 단  중 미분양된 확만

7택택택㎡의 분양도 고 다.  치 종은 

품, 의료기기, , , 전 품, 

동  제  등이다.   
 김 훈  중소기업전문기자  nhk@hankyung.co낙 

김기문 제이에스티나 장(사진)이 앞으

 화년간 중 기 을 대변 는 중 기

중 를 이끌게 됐다. 의 앞에는 난제

 두 다.

깝게는 선  후 증에  벗 나  

한다. 김 장도 당선 인 말에  선

 갈 리 찢 진 중 는 으  뭉

쳐  한다 고 다. 중 장 선 는 과

에도 후 증을 남 다. 송 등으  

부~북년은 장이 힘을 쓰  못 는 일도 

었다. 이번에도 종 흑 선전과 품 

살포 등에 대한 고  고 이 따랐다.

중  주변에 는 김 장이  후

들을 만나 는 리를 련  한

다는 의견도 나온다. 또 김 장이 장·

장(북확명)·이 (3택명)  성된 중

 이 를 활용  한다는 주장도 

다. 선  당일 장 부북명과 이  북택명을 

선출  장 부3명과 이  부택명을 이

에 할  다. 한 이 장은  후

  참모들에게 장이나 이  

리를 줌으 써 의 매  할을 도

  한다 고 말 다.

전  성  장이 실 한 주요 정책

을 이 고,  중용한 람을 계  

써  한다는 의견도 다. 청렴한 중

, 스 공장  산, 원 재 공

동 매 등의 정책이다. 북택택7년 처  중

장에 당선된 김 장은 전  장이 중

용한 중  간 를  활용  좋은 평

를 기도 다.

 선  기간 주장한 한 중  

재건도 말처  쉽 는 않다. 중 기 인

들은 신의 이 를 대변할 한 리

을 원 고 만, 이는 정 와 호흡이 

을 때 능한 일이다. 은 문재인 

정 와 을 세울 에 는 게 현실이

다. 다고 상공인연 처  

고 투쟁할 도 는 노릇이다. 이를 의

한 듯 김 장도 제 현안에 무방비 

상  노출된 중 기 과 상공인을 

위  단의 대책을 찾아 정 에 건의

겠다 고 다. 단의 대책을 찾는 것도, 

이를 관철 키는 것도 쉽  않다. 또 대

분의 정책이 법을  않으면 불 능

기 때문에 정  당 당을 모두 설

할  는 방안을 찾아  는 제  

 다.

당장의 과제도 다. 최 과 께 

현안이 된 주 확북 간 근무제다. 확북 간 근

무제는 확택인 이상~3택택인 미만 중 기

에 내년 부월 터 용된다. 만 현재 

이 규모 기 들 중 대응 방안을 고 는 

기 은 몇 안 된다는 게 기 인들 연

이다.

중 의 근간인 협동  활성 와 

미래 먹 리 굴도  한다. 재정난에 

달리는 협동 의 생 을 키우고 

별 기 이 워 는 분을 협동  

원에  결 는 스템을 련  한

다는 게 협동  관계 들 주장이다. 

 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낙 

이상철 다윈 대표가 즉석조리기 라조 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.  김기만 기자

태극기 70% 생산하는 동산기획

동산기획 태극기 생산 공장.


